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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기운을 느끼는 좋은 계절에 선서화전을 필두로 경허선사의 열반 100

주기를 기념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선사의 수행의미와 구도열정을 

후학들이 되새기게 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경허선사께서는 한국불교가 조선왕조의 억불정책으로 생명을 잃어가던 중 

대자유인으로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사라졌던 수행의 선풍을 일으키고 해

인사와 범어사의 선원을 필두로 전국 사찰에 선원을 세우기 시작하신 분이

기도 하십니다.

또한 경허선사께서 배출한 걸출한 선사들이 청정 비구의 승풍을 잇고 직지

인심 견성성불의 법통을 이어, 자존을 잃어가던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불교를 

지켜내는 큰 원동력이였으며, 해방 후에는 종단 정화를 이루어 대한불교조계

종의 전신을 만들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혼란스러운 근현대사를 지나며 한국불교는 생존 자체에 절박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 전체를 보지 못하며 올곧게 국민들을 보듬지 못하는 한계를 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구한말처럼 교세가 쇠락하고 신흥종교에마저도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종도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

다.

이러한 현실에서 오늘 선서화전에 전시된 경허선사의 친필을 대하자면 신명

을 바쳐 수행정진하던 선사의 숭고한 기운이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눈으

로만 감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감동하고 삶의 지표로써 깊은 여

운을 갖는 것이 선서화이듯이, 선사의 친필을 보는 것으로 현재의 우리를 스

스로 돌아보고 스님의 구도열정을 체험하는 큰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선서화전에는 경허 만공 스님의 친필을 비롯해, 구하 경봉 서옹 월하 

원담 스님 등 큰스님의 친필과 경허스님을 추모하는 80여 명의 출재가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하신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과 주지 지운스님 이하 

사부대중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서화전이 원만하게 회향되어 경



허스님의 정신이 다시 펼쳐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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